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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란 수괴 체포했다

윤석열 파면과 구속처벌 내란 잔당 척결하자, 

내란 수괴 윤석열을 관저에서 끌어냈다 내란 일 온 국민을 분노와 불면으로 내몰았던 시간. 44 , 
이었다 늦었지만 환영한다 비극의 시대를 완전히 끝내자. . .  
 
노동자들이 온몸으로 저들의 차 벽을 들어내고 농민의 트랙터가 저들의 철조망을 짓밟고 시, , 
민의 응원봉이 윤석열을 단죄하기 위해 눈보라를 맞으며 싸웠다 온 마음을 다해 한몸처럼 싸. 
우는 동안 우리가 싸워할 대상은 윤석열 개인이 아님을 확인했다, .  
 
윤석열이 관저를 요새화하고 경호처를 인간방패 삼아 버티는 동안 내란동조세력은 고립된 , , “
약자 난도질 당하고 있다 자기 방어권을 보장해달라 주장했다 윤석열과 그의 손발인 내, ”“ ” . 
란 잔당세력까지 다 쓸어버려야 한다.  
 
체포 직전 까지 윤석열은 법 집행을 부정했다 윤은 법이 무너졌다 유혈사태 막기 위해 불. “ . 
법 절차에 응한다 고 했다 이런 권력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” . . 
없을 것이다.  
 
민주노총은 시민과 함께 외친 새로운 세계를 반드시 열겠다 그 시작은 윤석열 탄핵 구속 처. , 
벌과 국민의힘 해체에 있다 또한 내란수괴에 동조하고 체포를 막는데 적극적 역할을 한 국힘. 
의원들도 체포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그 투쟁에 앞장 설 것임을 밝힌다.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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